
<더불어민주당 노동본부> 

대구 대학가·시장 골목상권 유세활동

자영업자 지원 공약 소개하며‘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강조’

6·3 대선을 13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 노동본부가 대구·경북지역
에서 본격적인 거리 유세에 나섰다. 

최철호 총괄선대위 노동본부장은 2025년 5월 21일(수)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계명대
학교 성서캠퍼스 인근 대학상권과 와룡시장 골목을 돌며 자영업자와 청년층을 겨냥
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험지라 불리우는 대구지역 임에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응원과 호응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최철호 노동본부장은 와룡시장에서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하며“어려운 경제 상황이지
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병수당과 육아휴직수당, 내일채움공제 등 사회안전망이 확
대되게 하겠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문의 김주영 의원실 연락처 02-784-5260 e-mail gimpolovekjy@gmail.com



이어 최 본부장은 “경제와 미래를 살릴 준비된 후보 이재명을 대구시민의 손으로 뽑
아 달라, 이재명 후보만이 국민 통합과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고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끝/

첨부. 선거유세 사진, 
영상 링크 (https://www.facebook.com/share/r/19mi6CbS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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